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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The Study of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of Suicide Prevention in Won Buddh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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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presenting fundamental data under the 

understanding of pres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suicide prevention in the Won Buddhism, 

and under the analysis of the requiremants for a Won Buddhism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Contents] A Questionnaire about preception, level of common knowledge, competence, 

experience, intention and Won Buddhism dogma and experience, requirements for the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from 216 Won Buddhists has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percent data.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 necessity and rationalle of development of 

the Won Buddhism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has satisfied. Furthermore, a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Won Buddhism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has provided from the Won 

Buddhists.

[Keywords] Suicide prevention, Life respect,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Suicide prevention 

program, Won-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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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예비연구: 
원불교 교도의 자살예방 인식 및 실태 

이은수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원불교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이해하고 교육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원불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자살예방 인식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살예방 인식, 자살예방 일반 상식,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자살예방 관련 경험, 자살 시도 및 자살로부터의 안전감, 자살예방 실

천 의향, 자살예방 교육 경험,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문항을 작성하여 원

불교 출․재가 성인 교도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자살예방 교육의 실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살예방 교

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불교 내 자살예방 인식과 

현황에 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자살예방,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프로그램, 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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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2017년을 제외하고 줄곧 1위

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2위 국가와 비교하여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매우 심

각한 상황이다(OECD, 2023).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십만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2배가 넘는다(Statistics Korea, 2023).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770명으로 

2022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무려 42.45명이다(Munhwa 

News, 2024.5.4.). 매년 1만 3천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더욱이 자살이 10대, 20대,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이며, 40대와 50대에도 2위를 차지한다(Statistics Korea, 2023)는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구성원이 자살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 이르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에 이

르렀다. 자살예방과 관련된 국가적인 책임을 구체화하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 제정으로 일거에 자살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을 개인

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또는 의학적 모델이 적합한가 복지차원의 접근이 적합한가의 논

의 보다는 효과가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Song, 2020: 

101). 자살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단체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이 모

두 협력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와 이를 함께 보호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사회 곳곳의 구성원

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종교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6개 종단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는 종교계 자살예방지

침서를 발간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였다(Song, 2020: 110). 그러나 실제로 종교인

의 자살에 대한 위험은 비종교인에 비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Cho, 2023: 38-41) 경각

심을 갖고 자살예방 교육을 해야함을 시사한다. 원불교의 경우, 과거 인류구원을 위한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이타적 자살을 구상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비록 목적이 이타적이라 

하여도 자살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결코 예찬하지 않았다(Ko & Han, 2011: 89)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살은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살에 대해 고민하는 자살사고, 자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자살계획, 자살실행 등으로 나타난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단계마다 개입, 그리고 자살사고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원불교에서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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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분 문항 수

자살 및 자살예방 인식 

자살예방 인식 실태 4문항

자살예방 일반 지식 6문항

자살 예방 실천 유능감 6문항

자살예방 경험
자살예방 관련 경험 4문항

자살 시도 및 자살로부터 안전감 2문항

자살예방 교육 요구

자살예방 실천 의향 2문항

자살예방 교육 경험 2문항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요구도 3문항

전체 29문항

<표 1> 설문 구성

<Table 1> Content of Questionnaire

앞서, 현재 원불교 교단 내 자살예방 인식과 현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원불교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현황과 교육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원불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도구

현재 원불교 교단 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Roh, 2022; 

Park & Park, 2020; Paik et al, 2014)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설문지를 제작하였

다. 설문지는 총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범주는 자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 

자살과 자살예방 인식에 관한 것으로 자살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자살에 대한 태도와 숙지

해야할 지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자살예방 실천 행동 준비도와 유능

감에 대한 것으로, 실제 자살예방 위험자를 목격했을 시 도움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 유능감

과 준비도가 있는지에 관한 것과 과거 관련된 경험의 유무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범주는 자

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로 자살예방에 실천 의향과 자살예방 교육 참여의향 및 관

련 내용에 관한 것이다. 

제작된 설문지는 출가 교도 3인, 재가 교도 4인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질문의 문장과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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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단어는 평이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상담심리전문가 1인 및 사회조사분석가 1인을 통하

여 적절성을 검토받아 최종 수정하고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

력 등의 일반적 배경과 교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교도 정보 질문을 포함하고, 구성된 세 가

지 범주에 따라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대상 

완성된 최종 설문지는 원불교 공식 홈페이지 및 개별 교당 게시판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배

포되었다. 원불교 출가 및 재가 성인 교도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후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216명의 설문 응답 자료가 수집되었다. 216명의 

응답자가 작성한 설문지 216부가 모두 성실히 작성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 

대상 216명의 일반적 배경은 <표 2>, 원불교 교도 정보 구분은 <표 3>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남 117 54.17

여 99 45.83

연령

20대 18 8.33

30대 49 22.69

40대 63 29.63

50대 45 20.83

60대 32 14.81

70대 이상 8 3.70

학력

무학 1 0.46

초졸 1 0.46

중졸 3 1.39

고졸 32 14.81

학사 86 39.81

석사 70 32.41

박사 23 10.65

<표 2> 연구 조사 응답자 배경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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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N) 비율(%)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70 32.4

경기도 44 20.4

부산광역시 22 10.2

전라도 44 20.4

경상도 10 4.6

대전광역시 6 2.8

충청도 5 2.3

강원도 3 1.4

광주광역시 2 0.9

세종특별시 2 0.9

대구광역시 2 0.9

기타(울산, 인천, 해외) 6 2.8

전체 216명 100%

<표 2> 연구 조사 응답자 배경 (계속)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continued)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교도구분
출가교도 62 28.7

재가교도 154 71.3

출가교도

1급교무 10 4.63

2급교무 9 4.17

3급교무 7 3.24

4급교무 24 11.11

5급교무 3 1.39

예비교무 9 4.17

재가교도

청년 성인교도 30 13.89

일반 성인교도 90 41.69

법호인 성인교도 30 13.89

법사 성인교도 4 1.85

전체 216명 100%

<표 3> 연구 조사 응답자 원불교 교도 구분

<Table 3> Hierarchy of Survey Participants in the Won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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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자살 및 자살예방 인식

1) 자살예방 인식 실태

<표 4>와 같이, 자살예방에 관한 인식을 위한 질문에서 자살예방의 필요성에는 96.6%의 높

은 비율로 대부분이 동의한다. 종교가 관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질문에도 92.1%가 동의하

고 있으나, 자신과 관련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84.3%로 줄어들었다. 

문항 응답 N(%)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213(96.6)

자살이 귀한 자신과도 관련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82(84.3)

자살이 종교가 관여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99(92.1)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원불교 교법과 

정신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하다 164(75.9)

약간 중요하다 35(16.2)

보통이다 17(7.9)

거의 중요하지 않다 0(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전체 216명(100%)

<표 4> 자살예방 인식

<Table 4> Participant’s Perception on the Suicide Prevention 

[그림 1]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원불교 교법과 정신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igure 1] Is Suicide Prevention and Respect for Life has Large Portion in the Won Buddhism Do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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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원불교 교법과 정신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92.1%가 매우 중요하거나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9%였다. [그림 1]과 같이, 응답자 대부분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가치가 원불교 교법에 근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자살예방 일반 지식

자살예방에 관한 일반 지식은 <표 5>와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살에 관한 일반 상

식에 관해서 3문항(A,C,D)은 80% 이상의 정답율을 보였으나 3문항은 그렇지 않다. ‘자살을 생

각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높

은 98.1%의 정답율을 보였다. 이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

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막을 수 없다.’ 문항은 92.9%의 정답율,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80.1%의 정답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답자들 자살예방이 필요하고 실제 효과 있

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정답 응답 N(%)

A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막을 수 없다.
아니다 179(82.9)

B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으며 자살은 

특징적인 징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 
아니다 55(25.5)

C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살 예

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212(98.1)

D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아니다 173(80.1)

E
자살의 위험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

내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142(65.7)

F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약속하면서 마음을 이끌

어 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다 61(28.2)

<표 5> 자살예방 일반 지식

<Table 5> Participant’s Level of Common Knowledge on the Suicide Prevention

그러나 자살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묻는 문항(B,E,F)에서는 정답 응답율이 낮

아졌다.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으며 자살은 특징적인 징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문항에 대하여 25.5%의 정답율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약속하면서 마음을 이끌어 내는 것은 좋지 않다.’가 28.82%의 정답율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살의 위험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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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막을 수 없다.

그렇다 아니다

연령

20대 100.0% 0.0%

30대 93.9% 6.1%

40대 25.0% 75.0%

50대 35.6% 64.4%

60대 50.0% 50.0%

70대이상 25.0% 75.0%

최종학력

무학 0.0% 100.0%

초졸 0.0% 100.0%

증졸 33.3% 66.7%

고졸 37.5% 62.5%

학사 29.1% 70.9%

석사 20.0% 80.0%

박사 13.0% 87.0%

재가

청년 교도 43.3% 56.7%

일반 교도 27.8% 72.2%

법호인 30.0% 70.0%

법사 0.0% 100.0%

출가

예비교무 11.1% 88.9%

5급교무 33.3% 66.7%

4급교무 25.0% 75.0%

3급교무 0.0% 100.0%

2급교무 0.0% 100.0%

1급교무 0.0% 100.0%

<표 6> 문항 A 

<Table 6> Question A

살을 부추기는 것이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문항에 대해서는 65.7%의 정답율로 나타났다. 

아래 <표 6>에서 문항 A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와 30대에서는 자살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라 일정 경

향성은 없었다. 그러나 교도 구분에서 보면, 자살을 ‘막을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재가 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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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 1,2,3급 교무는 100% ‘아니다’라고 답변하여, 자살 예방 가능성과 이에 대한 확신을 반영

하는 응답을 보였다. 

아래 <표 7>과 같이, 문항 D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의 응답을 구체

적으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답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답율

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이해, 나아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정답율은 학력 보다는 연령 증가가 상관이 있었다. 

D.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그렇다 아니다

연령

20대 44.4% 55.6%

30대 22.4% 77.6%

40대 18.8% 81.3%

50대 11.1% 88.9%

60대 21.9% 78.1%

70대이상 0.0% 100.0%

최종학력

무학 0.0% 100.0%

초졸 0.0% 100.0%

중졸 0.0% 100.0%

고졸 25.0% 75.0%

학사 22.1% 77.9%

석사 17.1% 82.9%

박사 17.4% 82.6%

<표 7> 문항 D 

<Table 7> Question D

반면 아래 <표 8>과 같이 문항 E에 대한 정답율을 이상값으로 나타난 중졸이하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학력의 증가에 따라 정답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항 D와 비교하였을 때, 사람에 

대한 이해에는 연령이, 그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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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살의 위험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 아니다

연령

20대 27.8% 72.2%

30대 38.8% 61.2%

40대 25.0% 75.0%

50대 35.6% 64.4%

60대 50.0% 50.0%

70대이상 25.0% 75.0%

최종학력

무학 0.0% 100.0%

초졸 100.0% 0.0%

중졸 100.0% 0.0%

고졸 46.9% 53.1%

학사 45.3% 54.7%

석사 20.0% 80.0%

박사 8.7% 91.3%

<표 8> 문항 E 

<Table 8> Question E

3)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에 대한 문항은 아래 <표 9>와 같이 구성되었다. 자살예방에 대한 지

식 정도와 자살위험 대상을 목격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과 준비가 되어있는지

에 대한 스스로 생각하는 실천 유능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A 귀하는 자살예방 관련 내용을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1 ‘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있다.’

B-2 ‘나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B-3
‘나는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살 시도를 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이나 

훈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

C ‘나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다.’

D ‘나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표 9>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Table 9> Participant’s Competence on the Suicide Prevention: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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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결과

[Figure 2] Participant’s Competence on the Suicide Prevention: Results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 문항에 대한 상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예방 

관련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

은 50%였으며, ‘잘 모르는 편이다’ (35.2%), ‘전혀 모른다’ (6.5%)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A,B(1-3) 4개 문항에서 실천 유능감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6.5%로, 자살

예방 도움 실천에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실제 자살예방 도움 행동에 이르

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 실천할 수 있는 유능감,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 의향이 모두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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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자살예방 실천 유능감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편, ‘나는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에서 ‘매우 그

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8%에 이르는데, 이는 후술되는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26.4%)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2. 자살예방 관련 경험

1) 자살예방 관련 경험

자살예방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경험 유무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살사망

을 목격한 경우는 52.8%로 과반수였으며, 자살문제를 가진 사람을 목격한 경험에 대한 응답도 

60.2%에 이른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살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경험은 

84.3%에 이르며,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 유가족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경험은 9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살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살예방 

도움 제공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을 경우 종교인으로서 의미있는 선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문항 그렇다 N(%) 아니다 N(%)

지금까지 귀하의 주변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있나요? 114(52.8) 102(47.2)

지금까지 자살 문제(자살생각, 자살행동)를 가진 사람을 목격한 

적인 있나요? 
130(60.2) 86(39.8)

자살문제(자살생각, 자살행동, 자살완료)를 가진 사람이 귀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182(84.3) 34(15.7)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 유가족이 귀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197(91.2) 19(8.8)

전체 216명(100%)

<표 10> 자살예방 관련 경험

<Table 10> Participant’s Experience of the Suicide Prevention

2) 자살로부터 안전감

자살사망자와 자살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목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자신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응답자 본인의 자살에 관한 경험과 안전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

는 <표 11>과 같았다. 결과를 보면 자살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48.1%이고, 

짧게 지나가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39.8%이다. 자살에 대한 막연한 계획은 세운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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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응답은 5.6%,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다는 응답은 

0.9%였다. 그러나 자살을 실제 시도한 비율은 5.5%에 이르는 응답이 나타났다.

문항 응답 N %

귀하는 과거에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

획을 세우거나, 시도

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104 48.1

자살에 대해 짧게 지나가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86 39.8

자살에 대한 막연한 계획을 세웠지만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12 5.6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다. 2 0.9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다. 7 3.2

자살을 시도했으며 정말 죽기를 바랐다. 5 2.3

전체 216명(100%)

<표 11> 자살로부터의 안전감

<Table 11> Participant’s Sense of Security 

이어지는 문항으로 ‘귀하는 현재 자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요?’라고 10점 척도 질문을 하

였는데,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자살에 대한 경험 문항과 관련 지어 볼 때, 자살에 대한 어려

움이 전혀 없었나, 짧게 지나가는 생각은 했으나 자살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은 없었다고 답한 

87.9%는 자살로부터의 안전감에 대해 대략 7점 이상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점 

이하로 답변한 비율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자살로부터의 안전감

[Figure 3] Participant’s Sense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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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살로부터의 안전감에 대해 <표 12>에서처럼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

이를 보면, 선행연구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살로부터의 안전감이 낮

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 귀하는 현재 자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요? 

0 1 2 3 4 5 6 7 8 9 10

연령

20대 5.6% 5.6% 0.0% 5.6% 0.0% 0.0% 5.6% 0.0% 5.6% 22.2% 50.0%

30대 2.0% 0.0% 0.0% 0.0% 0.0% 10.2% 2.0% 2.0% 12.2% 16.3% 55.1%

40대 0.0% 0.0% 0.0% 0.0% 1.6% 3.1% 1.6% 6.3% 14.1% 12.5% 60.9%

50대 0.0% 0.0% 0.0% 0.0% 0.0% 4.4% 2.2% 6.7% 13.3% 8.9% 64.4%

60대 9.4% 3.1% 0.0% 0.0% 0.0% 3.1% 0.0% 9.4% 0.0% 6.3% 68.8%

70대이상 12.5% 0.0% 0.0% 0.0% 0.0% 0.0% 0.0% 0.0% 0.0% 12.5% 75.0%

최종

학력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초졸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중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고졸 3.1% 0.0% 0.0% 3.1% 0.0% 12.5% 0.0% 3.1% 3.1% 15.6% 59.4%

학사 5.8% 2.3% 0.0% 0.0% 0.0% 1.2% 3.5% 4.7% 10.5% 14.0% 58.1%

석사 0.0% 0.0% 0.0% 0.0% 1.4% 5.7% 1.4% 4.3% 12.9% 7.1% 67.1%

박사 0.0% 0.0% 0.0% 0.0% 0.0% 4.3% 0.0% 8.7% 13.0% 21.7% 52.2%

<표 12> 자살로부터의 안전감

<Table 12> Participant’s Sense of Security

3. 자살예방 교육 요구

1) 자살예방 실천 의향

다음은 자살예방에 대하여 실제 참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표 13>과 같이 96.3%가 참여의향이 있음을 나타냈으나, 3.7%는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자살예방 실천 참여 의향 96.3%에 비하여 다

소 낮아진 비율로, 자살예방에 동참하고자 하나 실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는 소극

적인 태도를 보여 8.8%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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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N(%) 아니오 N(%)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208(96.3) 8(3.7)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189(87.5) 27(12.5)

전체 216명(100%)

<표 13> 자살예방 참여 의향

<Table 13> Participant’s Intention to Prevention a Suicide

2) 자살예방 교육 경험 

자살예방 교육 경험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표 14>와 같이 26.4%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다.

문항 그렇다 N(%) 아니다 N(%)

  귀하는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57(26.4) 159(73.6)

전체 216명(100%)

<표 14> 자살예방 교육 경험

<Table 14> Participant’s Experience of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그림 4] 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경험

[Figure 4] Participant’s Experience of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요구

원불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87.5%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응답하였다. 60분 

이내가 31.9%, 이어서 60-90분이 2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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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살예방 교육 요구

[Figure 5] Participant’s Requirements for the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원불교 자살예방에 관한 교리적 근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워

드클라우드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원불교 교리적 근거에 대한 응답 워드클라우드

[Figure 6] Word Cloud of Won Buddhism Dogma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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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생사관은 불교의 윤회관을 수용하면서 일원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Kim, 2011: 63). 자살예방에 관한 교리적 근거로 ‘인과(인과보응)’, ‘불생불멸’을 다수가 응답한 

것은 이를 바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다수의 응답 ‘사은(四恩)’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의 ‘은혜’를 뜻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원불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한 선행연구(Ko & Han, 2011; Choi, 

2020)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원불교 경전 중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부분은 

‘정신수양(Wonbulgyo Jeonghwasa, 1977: 46-47)’인 만큼, 정신수양의 측면에서 자살예방을 이해

해야 한다는 응답도 의미있게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원불교 출가․재가 교도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인식 및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인식 현황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자살 및 자살예방 

인식, 자살예방 관련 경험, 자살예방 교육 요구로 설문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응답 조사 결과

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원불교 교도 대다수는 자살예방의 필요와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성에 동

의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비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예방의 필요와 중요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자살예방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

향에도 매우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응답자들

은 높은 비율로 자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 직접 도움을 요청받기도 하는 경험

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자살예방을 위한 행동을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능성

에는 매우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도 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자살 위험군을 목격하고 직접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

율 역시 12.9%에 그쳤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의향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살예방과 관련한 일반적인 지식에서 자살예방의 필요와 효과에 대해

서는 대강 이해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것으

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상식에 관한 질문에서 정답율이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자

살 예방의 필요성이 있고 실효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었으나 자살 예방의 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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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자살과 관련한 일반적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6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율은 

72.6%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6문항에 대하여 모든 문

항에 정답을 맞춘 비율이 0%라는 것은 자살예방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역설한다. 자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자살에 이르게 한다는 불안감이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높은 오답율로 나타

났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자살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과 같

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어

를 분명하게 사용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주제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

으로 이해되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지식과 학식, 영

적 능력과 관계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자살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으므로, 종교 내에서도 생명

존중과 자살예방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살

생각에 보호요인임과 동시에 위험요인(Cho, 2023: 38-41)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

도 하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신앙과 수행 정도, 교리에 대한 해석, 사후세계 해

석 등에 따라 자살로부터의 안전감이 달라지는 것이다.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자살로부터 안

전하다는 논의에는 종교가 주는 소속감이 자살의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반

면, 이미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있어 종교 생활

을 하는 것이 자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살위험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므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도 어려

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살시도 행동을 포함하여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던 사람은 11.2%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자신이 

자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10점 척도에서 5점 이하로 답변한 비율이 

8.3%에 이른다. 이는 종교 내에서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자신을 놓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는 의미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자살예방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미루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상기할 때, 종교인을 대상으

로 하는 종교 내에서의 자살예방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원불교 교도를 대상으로 실행되어 자살예방의 인식과 현황에 대한 비종교인

과 종교인, 종교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교리적 근

거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대강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심층적 이해를 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이

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한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자살예방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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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일반인, 게이트키퍼 자살예방 전문가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내용과 구성이 맞추어

져야 하고, 우리나라 프로그램에는 한국과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Lim & Oh, 2012: 352-353). 마찬가지로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는 자살예방으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우선 포함되고, 원불교 교도와 교리적 특성

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보편적 자살예방 교육에는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한 인

식 개선,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와 지식 제공이 선행되고, 이어 도움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하여 

이를 습득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후속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결과에 나온 바와 같이 

종교인으로서 인간의 생사 문제를 목격하고 도움 요청을 받거나 도움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많은 만큼, 원불교 교리에 바탕하여 자살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편, 원불교의 상시 마음공부와 자살에 관한 위기 시 개입방안을 구

분하여 제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 결과를 통하여 원불교 교도의 자살예방의 인식과 현황을 이해하고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자살예방 교

육의 실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살예방 교육 중요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불교 자

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이후 원불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통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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